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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A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김초하1, 문상정2*

Cho-Ha Kim1, Sang-Jeong Moon2*

요 약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데이터 중 178부를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 검증을 위해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코로나제약이 예

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까지 모든 경로가 채택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연예술인이 코로나

제약을 많이 지각할수록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가 낮아지고, 공연예술인이 공동체의식을 높게 지

각할수록 예술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

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더믹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공연예술인을 대

상으로 심리적 기제를 탐구하기 위한 시도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주제와 결과는 새

로운 이론적 확장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공연예술인,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performing artists perceiv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To achieve the 

study goal, we conducted a survey of professionals above the age of 20 who work in various fields of 

performing arts (dance, theater, music, Korean folk music, etc.). Among the collected data, 178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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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by conducting an analysis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Amos 20.0. Our study covered all three possible hypothesis tests and showed acceptances of 

the following hypotheses: (1) COVID-19 restrictions would have a negative (-) effect on subjec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2) COVID-19 restrictions would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desire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and (3) a stro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subjects’ intentions of further pursuing the arts. That is, the study results can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the more a performing artist perceives COVID-19 restrictions, the more they 

lose their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re a performing artist perceives a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he greater 

their intention becomes to continue pursuing the arts. This study results have multiple implications,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Furthermore, as little attempts were made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mechanisms by focusing on performing artists under a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topic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building a new theoretical expansion model.

Keyword : performing artist,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1. 서론

밀폐된 공간 또는 밀접한 거리일수록 감염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공연예술계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왔다. 2020년 8월 공연예술통

합전산망(KOPIS)에서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장르 등 

순수예술 분야의 피해액은 1,135억 원 정도로 파악되며, 2020년 상반기에 취소된 공연 건수는 

6,457건으로 조사 되었다 [1]. 이와 같은 환경은 결국 고용감소로 이어졌으며, 비대면(무관객) 공연

을 하고 온라인으로 공연을 송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상이하게도 최근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은 곧 구성원의 공동

체의식이나 사회적 행동양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2]. 이와 관련

하여 고동우 [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부정적 심리 반응을 유의하게 유발

하고 있고,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곧 긍정적 심리 반응을 유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

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즉, 이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여파가 부정

적 심리 반응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심리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양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더믹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노

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주로 실제 공연예술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더믹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온라인을 활용한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3-5]’이나 ‘온라인을 통한 공연예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을 모색하는 등 주로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한 기존의 공연예술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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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시점과 같은 어려운 사회적 위기에서 예술분야가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

구방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이 겪는 심

리적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접근하

고자 하며,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제약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의 관계

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

금까지 고찰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H1.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은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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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2.2.1 코로나제약

본 연구에서 코로나제약은 고동우 [2]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해 생활의 제약과 위협을 느끼고 염려를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여 이를 지각하는 정도를 조작적으

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동우 [2]의 연구에서 측정한 바 있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여부와 개인적인 삶의 위험, 팬데믹 이전 일상과 현재 변화에 

대한 지각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김초하 [9]의 연구에서 McMillan & Chavis [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

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의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

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McMillan & Chavis [10], Peterson & Speer & 

McMillan [11], 김경준 [12], 박가나 [13], 장수지 & 김수영 & Kobayasi [14]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2]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

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2.3 예술지속의도

본 연구에서의 지속의도는 김초하 [9]의 연구에서 예술활동을 일정기간 유지 또는 오래 계속하

는 성질로써 예술지속의도로 정의한 개념을 참고하였으며, 측정척도는 최영창·장영심 [15], 서희진 

[16]과 이동준 [17]의 측정척도를 류기형 [18], 오수학·송윤경·김현정·허미향·조정환 [19]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김초하 [9]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

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에서도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20부를 배포하여 178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하여 얻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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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

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7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6

69

44

23

16

14.6

38.8

24.7

12.9

9.0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재학

대학원 졸업

1

17

85

9

66

0.6

9.6

47.8

5.1

36.9

전공

분야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30

33

57

58

16.9

18.5

32.1

32.5

활동

경력

2년미만

2-3년

4-5년

6-7년

8-9년

10년이상

6

5

11

16

13

127

3.4

2.8

6.2

9.0

7.3

71.3

연간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500만원미만

1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

3천만원미만

4천만원미만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5

44

38

30

19

13

2

7

14.0

24.7

21.3

16.9

10.7

7.3

1.1

3.9

거주

지역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

경남

강원

제주

77

54

12

9

3

5

1

17

43.3

30.3

6.7

5.1

1.7

2.8

0.5

9.6

성별
남자

여자

82

96

46.1

53.9

협회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기타

120

49

9

67.4

27.5

5.1

3.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뢰도평가에 

앞서 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개념별로 측정문항의 전체합산치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

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에서

3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사회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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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각각 .907(코

로나제약), .855(공동체의식), .965(예술지속의도)로서 내적 합치도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

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척도의 항목에 대하여 순화과정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각 척도의 단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공동체의식(3번 문항)과 예술지속의도(5번 문항)에서 각각 1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표 2 참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GFI, NFI, CFI 계수가 0.90이

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합도 지수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측정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단차원적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Table 2]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scales

문항 estimate t-value C.R

F1. 코로나제약 .902

1. 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귀하는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나요?
.788 -

2.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위험’에 대하여 요즘 귀하는 얼마나 

염려하고 계신가요? 
.761 10.342

3. 코로나 19 발생이후 지금까지, 귀하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898 10.993

x2=.000(p= -), df=0, GFI=1.000, AGFI= -, RMR=.000, NFI=1.000, CFI=1.000 

F2. 공동체의식 .900

1.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678 -

2. 이 사회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90 7.814

3.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 -

4. 우리 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585 6.467

5.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709 7.494

x2=6.007(p=.050), df=2, GFI=.984, AGFI=.918, RMR=.021, NFI=.970, CFI=.979 

F3. 예술지속의도 .930

1. 나는 앞으로 예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920 -

2. 나는 향후 예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912 20.770

3. 나는 스스로 예술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것

이다
.929 21.942

4. 나는 앞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동안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75 18.513

5. 나는 향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활동에 꾸준히 참여

할 것이다(#)
- -

6. 나는 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관리(발전)하고자 한다 .899 19.923

x2=4.810(p=.439), df=5, GFI=.989, AGFI=.967, RMR=.004, NFI=.995, CFI=1.000

주1. #은 삭제된 문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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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모델의 평가

Anderson & Gerbing [20]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

식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를 포함하는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Amos 20.0으로 추정하였다.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G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측면도 고려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χ²=73.254(p=.022), df=51, χ

²/df=1.436, GFI=.939, AGFI=.907, RMR=.026, NFI=.950, CFI=.984, RMSEA=.050). 모든 척도의 

Cronbach α값이 .855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900

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척도 분산 중 특성(trait)에 설명되는 비율을 뜻하는 평균분산 

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코로나제약은 .755, 공동체의식은 .695, 예술지속의도

는 .731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21].

한편, 척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

를 검토하였다 [22]. 이 평가에서 [표 3]의 3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변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델의 평가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성개념
구성개념간 상관관계a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1. 코로나제약 1.000

2. 공동체의식 -.259 1.000

4. 예술지속의도 -.284 .550 1.000

Cronbach′s α .907 .855 .809

구성개념 신뢰도 .902 .900 .930

AVEb .755 .695 .731

모델 적합도
χ²=73.254(p=.022), df=51, χ²/df=1.436, GFI=.939, AGFI=.907, RMR=.026, NFI=.950, 

CFI=.984, RMSEA=.050

주 : a : 상관계수의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은 1을 포함하지 않음.

b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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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모델의 평가 및 가설의 측정

3.4.1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설 검증(H1)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변수들간

의 경로계수와 c.r값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1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59를 나타내었고, c.r값은 -2.95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

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4.2 코로나제약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2)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은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2를 제

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52를 나타내었고, c.r값은 -2.037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3.4.3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3)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3을 제

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을 나타내었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또한, r2에서 볼 때 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

의도는 16.7%, 32.4%가 각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안모델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경로(가설) 표준화된 계수값 표준오차 C.R p-value

코로나제약 → 공동체의식(H1) -.259 .089 -2.954 .003**

코로나제약 → 예술지속의도(H2) -.152 .090 -2.037 .042*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H3) .203 .101 2.199 .028*

r2 (공동체의식) = .167, r2 (예술지속의도) = .324

모델 적합도
χ²=73.254(p=.022), df=51, χ²/df=1.436, GFI=.939, AGFI=.907, RMR=.026, NFI=.950, 

CFI=.984, RMSEA=.050

주: * : p < .05, ** : p < .01

4. 결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자 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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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데이터 중 178부를 코로나제약, 공동

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 검증을 위해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

계수는 -.259로 나타났고 c.r값은 -2.95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

되었다. 둘째, 코로나제약이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분석결

과, 경로계수는 -.152로 나타났고 c.r값은 -2.037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

는 채택되었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으로 나타났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가설3의 결과는 예술인이 공동체의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예술을 지속하

고자 하는 예술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반면 가설 1,2의 결과는 고동우 

[2]의 연구와는 상이하게도 코로나19 팬더믹과 같이 사회적 제약 상황 속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코

로나제약을 많이 지각할수록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연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탐험적으로 시

도되는 연구로써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무용, 음악, 연극, 국악 등 각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가능하며, 나아가 문

학, 미술과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

인의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나,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변수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측정

척도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연구모형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제약

과 관련된 변수 간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괄한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초기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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